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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관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공포를 조절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육체성을 거부하는 경

향성이 있으며, 여성에게 이는 자기대상화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6명의 성인 초기여

성을 대상으로 육체성 거부를 점화한 뒤 불안정 애착 수준에 따라 자기대상화 수준이 달라지

는지 여부를 온라인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우선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조작점검 및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불안정 애착의 수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육체성 거부 점화와 애착회피의 자기대

상화에 대한 주 효과가 각각 나타났고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었을 때, 그리고 애착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자기 대상화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

피가 죽음현저성으로 인한 세계관 보호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애착유형이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지문의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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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은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공포

를 다루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론이다. 이 이론

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강력한 공포를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로써 초기에는 자존감, 문화적 세계

관이 연구되었고(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 이후 안정애착이 추가로 연구되

었다(Mikulincer, Florian, & Hirshberger, 2003). 

이들은 개인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가치, 의미, 목적 등을 제공하여 존재에 가치를 부

여하기 때문에 개인이 죽음공포에 대처할 수 있도

록 돕는다(Greenberg et al., 2010). 또한 삶의 유

한성에 대한 공포를 인간의 육체성(Corporeality)

에 대한 거부로 접근하기도 했다(Goldenberg, 

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2000). 

이 접근에 따르면 인간은 육체의 필멸성을 부정하

기 위해 자신의 동물적인 부분과 거리를 두고 싶

어한다. 즉 자기자신을 단순한 동물과 다른 특별

한 존재로 여겨서 삶의 유한성을 부정하려는 본능

이 있는 것이다. 단순한 예시로써는 많은 문화권

에서 개, 돼지와 같은 동물에 비교하는 것이 상대

를 비방하는 뜻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런 현상은 준인간화(Infrahumanization)로 설명

될 수 있다. 준인간화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집단 간 대규모 폭력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인간성을 부정함으로써 피

해자들이 동정받을 여지가 적은, 하나의 인간이 

아닌 집단으로 일반화 시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Kelman, 1976). 준인간화는 이보다 완화된 형태

로,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없더라도 내집단은 더 

인간답고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성을 의미한다(Leyens et al., 2001). 준인간화 

또는 비인간화가 심해질수록 돕는 행동이 감소하

고(Cuddy, Rock, & Norton, 2007) 공감을 덜하

며(Čehajić, Brown, & González, 2009) 타인을 

괴롭히는 경향성이 심해졌기에(Obermann, 2011)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상대가 

대상화되었을 때 그들의 고통을 덜 신경쓰는 양상

으로 이어지기도 한다(Loughnan et al., 2010). 

실제로 여성 강간 피해자들이 대상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덜 걱정하고 탓하는 경향성이 

강해졌다(Loughnan, Pina, Vasquez, & Puvia, 

2013).

준인간화가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적용되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그만큼 개

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남녀 중 육체성에 대한 거부는 여성에게서 더 강하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Ortner, 1974; Reynolds 

& Haslam, 2011).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

리, 임신, 출산은 여성으로 하여금 강한 육체성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여성의 내면에 죽음공포

를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점화시킨다. Goldenberg 

(2005)는 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육체성과 이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본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문화적 상징물로 승격화하는 자기

대상화 과정을 통해 육체성과 죽음공포에 대처한다

고 주장하였다(Courtney & Goldenberg, 2022). 

자기대상화는 여성에게 인간성을 덜 부여하기 때

문에 육체성 거부에 대한 보호 기제로서 장점이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비인간화로 이어진다는 단

점이 있다. 즉 자신을 대상화시켰기 때문에 성형

수술이나 제모, 피부시술과 같이 스스로에게 고통

을 주는 행동을 해도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인지

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자기대상화를 많이 하

는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나 이상

섭식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

이 있다(Greenleaf & McGreer, 2006; Moradi 

& Huang, 2008; Tylka & Hi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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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성 거부 및 죽음공포의 영향력은 애착의 양

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 혹은 

친밀한 관계는 앞서 언급된 세계관 보호와 자존

감 향상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의 

유리함, 관계욕구의 충족 등 더 많은 기능이 있다

(Mikulincer et al., 2003).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죽음공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Mikulincer 

& Florian, 2000) 반대로 친밀한 관계가 점화되

었을 때는 죽음공포의 영향이 완화되었다(Weise 

et al., 2008). 따라서 애착이 불안정한 여성의 경

우 육체성 거부와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켜 죽음

공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기대상화도 마찬가지로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섭

식장애(Elgin & Pritchard, 2006), 신체 불만족

(Troisi et al., 2006), 부정적인 신체상 및 외모에 

대한 중요성(Cash, Thériault, & Annis, 2004)

으로도 이어진다. 이 역시 애착이 불안정하면 여

성의 신체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포관리이론 실험 내에서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불안정 애착이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지, 그리고 육체성 거부와 불안정 애착 

간에 상호작용 효과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죽음공포나 육체성에 대한 거부는 무의식 속에 

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점화시켜서 의식

의 경계까지 끌어올리는 실험연구 위주로 연구되

어 왔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방에서 머리핀을 떨

어트렸을 때에 비해 탐폰을 떨어트렸을 때 육체성

이 드러난 후자의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리를 두었으며(Roberts, Goldenberg, Power, 

& Pyszczynski, 2002), 임신한 연예인의 이미지

에도 그렇지 않은 연예인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였

다(Goldenberg, Goplen, Cox, & Arndt, 2007). 

본 연구에서는 Goldenberg 등(2001)이 사용한 

‘Humans are animals’와 ‘Humans are unique’ 

지문을 활용하여 여성에게 육체성 거부를 점화하

고, 불안정 애착의 양상에 따라 자기대상화 수준

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1) 연구 개요 및 가설

연구자들은 죽음공포라는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 죽음공포를 무의식으로부터 의식

의 경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개발해왔으며,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죽음 현

저성이나 육체성을 점화시키는 실험연구이다. 죽

음공포나 육체성에 대한 거부감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다. 

하지만 너무 의식수준에 있으면 과도한 공포를 불

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 방어 모델(Arndt, 

Greenberg, & Cook, 2002)을 활용하여 의식의 

경계에 위치시키는 것이 공포관리이론의 주된 실

험방법이다. 점화자극을 통해 죽음공포가 무의식

에서 올라오면 근접 방어가 발동되어 죽음공포를 

의식적인 인식에서 제거하려고 한다. 이는 빨리 

발동되는 만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느슨해진다. 

고로 또 다시 죽음불안이 올라올 때 발동되는 것

이 원위 방어이다. 원위 방어는 문화적 세계관, 자

존감, 애착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켜 실존적 공포로

부터 개인을 보호한다(Landau et al., 2004). 죽음

공포나 육체성 거부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의 심리

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공포관리이

론 연구자들은 점화자극과 종속변인 사이에 딜레

이 척도나 여러 가지 활동을 추가하여 이들이 의식

적인 인식에서 물러날 시간을 번다. Goldenberg 

등(2000)은 죽음현저성 조건의 참여자들이 동물

과 신체 분비물에 대해 혐오 반응을 더 보였으며, 

인간이 동물과 비슷하다고 묘사하는 글 보다 다

르다고 묘사하는 글을 선호함을 확인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죽음현저성 조건의 여성들은 자

기대상화가 증가하였다(Roberts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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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 육체성 점화와 

불안정 애착이 여성의 자기대상화에 갖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에 대해 점화된 경우 자기대상화가 

증가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경향성이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심화되는지 확인하여, 애

착이 불안정한 여성일수록 자기대상화에 더 취약

한지 여부를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공포관리이론 실험에서는 참여자가 

실험주제를 알 수 없도록 자존감 등의 척도를 도

입부에 넣는다. 이 실험에서 역시 자존감 척도를 

먼저 제시하고,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애착양상을 

묻는 성인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실험, 통

제 조건에 따라 육체성 거부를 점화시키는 지문

(실험조건) 혹은 그렇지 않은 지문(통제조건)이 주

어졌고, 점화효과를 발휘하고 죽음공포를 의식의 

경계선에 놓기 위해 지연 자극이나 척도를 사용

한다. 선행연구와 같이 지연자극으로 긍정정서 부

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종속변인인 자기

대상화를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문에 의해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육체성 거부가 점화된 실험조

건의 참여자들은 글의 저자에 대해 더 부정적으

로 평가한다(Goldenberg et al., 2007).

2. 방 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통해 

모집되었다. 자기보고식으로 제작된 온라인 실험

은 약 10～15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실험이 끝난 

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한 설명서와 

3,900원 상당의 음료수 기프티콘이 지급되었다. 총 

2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무작위로 ‘Humans 

are animals’ 지문이 주어진 실험조건과 ‘Humans 

are unique’ 지문이 주어진 통제조건에 성별을 

남성으로 응답한 1명, 그리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 13명을 제외하고 총20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자료에는 실험조건에 105

명, 통제조건에 101명이 할당되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만 18세에서 28세로 여성으로 평균 22.61

세(SD=1.93)였다.

실험설계는 ‘여대생의 성격특성 및 대인관계 연

구’로 참여자들에게 주어졌다. 성별, 나이, 학년, 

학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 및 보상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였다. 먼저 자존감 

그리고 성인애착척도가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적

으로 주어졌다. 이후 실험조건에는 육체성 거부를 

점화하기 위해 Goldenberg 등(2001)이 사용한 

‘Humans are animals’ 지문이, 통제조건에는 

‘Humans are unique’ 지문을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공포관리이론의 선행연구들과 마찬

가지로 육체성 거부를 위해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가 지연자극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실

험/통제 조건에 따라 종속변수인 자기대상화 수

준이 달라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국

내에서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이 실험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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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애착

Brennan, Clark과 Shaver(1998)가 개발하고 

Fraley, Shaver(2000)가 개정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애착불안 18문항과 애착회피 18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

트 척도를 평정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더 나타남

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

적으로는 .92, 하위요인별로는 애착불안 .93, 애착

회피 .91이었다.

(3) 육체성 거부

실험조건인 육체성 거부를 점화하는 지문은 서

울소재 대학의 우수학생(4학년)이 쓴 글로, ‘인간 

본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주제로 쓰였

다고 소개하며 두 개 지문 중 하나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인간도 동물이다(Humans are animals)’ 

글로(Goldenberg et al., 2001),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유사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지문

은 인간과 동물을 유사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육체의 한계를 떠올리게 하여, 죽음공포를 점화시

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비교 대상인 

‘인간은 특별하다(Humans are unique)’ 글은 인

간을 동물과 차별화시키며 인간의 고유성과 특별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 지문을 통해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점을 상기시켜 육체적 죽음에 대한 방어

적인 인간본연의 태도를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지문들을 한글로 수정,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번안 과정에는 심리학 교수 1명, 심리학 

박사과정 1명, 그리고 영어권 나라에 거주경험이 

있는 석사과정 학생이 2명 이상 참여하였다. 실험

조건은 1, 통제조건은 0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

석에 활용되었다.

지문1) 인간도 동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간과 동물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동물과 생물학적으로 꽤 비

슷하다. 똑같이 피부로 덮여있고 피가 흐르고 있으며,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똑똑하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간 고유의 복잡한 

사고나 이성은 결국 동물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숭이도 언어

를 배울 수 있고 모든 동물은 자신의 자식에게 애착을 

보인다. 인간이 조금 더 지능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동물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

는 것은 자만일 뿐이다.

지문2) 인간은 특별하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자체

로 매우 특별한 존재다.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동물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인간 고유의 사고와 잠재력은 

다른 종을 초월한다. 인간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이나 문학 등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불가능

한 것이다. 원숭이 같은 일부 동물은 소리나 몸짓 등으

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이는 인간의 언어

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또한 사랑과 자비, 친절을 

베푸는 등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할 수 있으며, 욕구에 

휘둘리는 단순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으

로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단순 동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4) 정적정서 부적정서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수정된 한국판 PANA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죽음 현저성이 점

화된 후 이중방어모델에 의해 의식에서 죽음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연 자극으로써 활용되었다. 

이에 더해 분석과정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적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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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정적

정서 10문항, 부적정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평정하여 사용하

였다. 이 실험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정적정서 .85, 

부적정서 .90였다.

(5) 자기대상화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객체화 신

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를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가 한국

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로, 

성별과 무관하게 한국 대학생에게 쓰일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원척도는 감시성, 수치심, 통제신

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다. 신체

감시성 8문항(예: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

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신체수치심 8문

항(예: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통제신념 8문항(예: ‘내가 충

분히 노력하면 원하는 몸무게가 될 수 있다’) 3요

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6점(매우 동의함)까지 6점 리커트 척도

를 평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87로, 감

시성 .89, 수치심 .88, 통제신념 .75이었다.

(6) 저자에 대한 평가

위의 육체성 점화지문을 개발한 Goldenberg 등 

(2001)에서 사용된 문항과 같은 것으로, 저자에 

대한 호감,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 등을 묻는 6문

항이다. 9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를 평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Cox, 

Goldenberg, Pyszczynski와 Wiese(2007)에서 

육체성 거부를 점화하는 지문이 참여자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지를 봄으로써 육체성 거

부가 제대로 점화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었

다. 즉 육체성 거부가 점화된 피험자는 방어로써 

자신의 육체성을 더 억누르기 위해 ‘인간과 동물

은 유사하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보다 거부감

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조건의 피험자보

다 지문의 저자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 이 실험에

서의 내적 일치도는 .96이었다.

3) 자료분석

SPSS 21.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분석 및 빈도분석, 기

술통계를 실시한 후 조작점검 및 육체성 거부의 

점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에 따라 저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

다. 지문에 의해 피험자의 정서가 종속변인에 영

향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육체성 거부 점화 여부와 불안정 애

착 수준에 따라 자기대상화 수준이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각 독립변수의 영향

력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3. 결 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그리고 첨도

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2) 점화효과 확인

피험자가 지문을 읽고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자평가에 대한 t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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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불안 애착 회피 자기 대상화

애착 불안 1

애착 회피  .19** 1

자기 대상화  .19** -.09 1

평균 3.57 3.84 3.61

표준편차 1.06  .95  .69

왜도  .35  .08 -.08

첨도 -.11 -.71 -.16

*p<.05; **p<.01

<표 1> 변인 간 상관(N=206)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육체성 거부가 점화된 집단

(M=4.97, SD=1.31)과 인간의 독특성이 점화된 

집단(M=5.19, SD=1.27) 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

다(t=-1.223, df=204, p=.222). 즉 저자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논의에서 자

세하게 다루었다.

피험자의 정서가 종속변인에 차이를 미치지 않

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차

이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집단 간 t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정적정

서를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육체성 거부가 점화된 집단(M=.54, SD=1.18)과 

인간의 독특성이 점화된 집단(M=.62, SD=1.13)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89, 

df=204, p=.625). 이는 지문 간 유의미한 정서 차

이가 없고 선행연구와 같이 죽음공포가 의식의 경

계에 위치해있음을 시사한다. 소요 시간 역시 집

단 간 차이가 없어(t=.567, df=204, p=.572)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3) 육체성 점화와 불안정 애착이 자기대상

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에 대한 평가로 본 조작점검이 집단 간 유

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대상화에 대한 육체성 거

부와 불안정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존

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불안정 애착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나뉘

기에 종속변인인 자기대상화에 대해 두 번의 다중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t p df

자존감   .607 .545 204

애착불안  -.233 .816 204

애착회피 -1.558 .121 204

정적정서 부적정서  -.489 .625 204

자기대상화 -1.863 .064 204

저자에 대한 평가 -1.223 .222 204

<표 2>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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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대상화에 대한 육체성 거부와 불안정 애착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표 3-1>, <표 3-2>에 제시

하였다. 우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다중회귀모

형 적합도가 좋았다(애착불안: F=3.804, p<.05, 애

착회피: F=2.661, p<.05). 애착불안을 분석했을 

때 주효과(육체성 거부: t=-1.844, p=.067, 애착불

안: t=1.853, p=.065) 및 상호작용효과(t=-.022, 

p=.982)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애착회

피를 분석했을 때 자기대상화에 대한 육체성 거부

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육체성 거부: t=-2.109, 

p< .05, 애착회피: t=-2.109, p< .05). 즉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었을 때, 그리고 애착회피가 높을 

때 각각 자기대상화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때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t=1.473, 

p=.142).

4. 논 의

이 논문에서는 육체성 거부가 점화된 집단과 인

간의 독특성이 점화된 집단 간 자기대상화가 불

안정 애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보고자 실

시되었다. 공포관리이론에 따라 육체성 거부가 점

화되고 불안정 애착이 강할수록 자기대상화 수준

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불안정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육체성 거부와 애착불안의 주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으며, 육체성 거부와 애착회피의 주효

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는 두 경

우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와 해석

은 다음과 같다.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고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기 대상화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육체성 거부

가 점화될 때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전형적인 

죽음 현저성 관리 효과를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Mikulincer와 Florian(2000)의 연구에서도 죽음 

현저성에 대한 세계관보호는 애착회피에서만 공

포관리효과를 보였다. 이는 애착회피가 높은 개인

의 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죽음의 현저성이 높아진 심리적 스트레

스 상황에서 이 고통을 억압하고 스스로와 세상

을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왜곡하는 경향성이 있기 

변수명 B β t F R2

육체성 거부 -.174 -.126 -1.844

3.804* .053애착불안  .126  .193  1.853

육체성 거부*애착불안 -.002 -.002  -.022

*p<.05

<표 3-1> 애착불안과 육체성 거부에 따른 자기대상화 수준의 영향

변수명 B β t F R2

육체성 거부 -.193 -.140 -2.013*

2.661* .038애착회피 -.139 -.192 -2.109*

육체성 거부*애착회피  .150  .133 1.473

*p<.05

<표 3-2> 애착회피와 육체성 거부에 따른 자기 대상화 수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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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착불안과 지문 간 상호작용

때문이다(Fraley & Shaver, 2000; Mikulincer, 

1998). 이런 전략은 죽음을 의식에서 억압하여 세

계관을 보호하는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죽음 현저

성의 효과와 유사한 면이 있다. 반면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버림받음, 소멸/죽음에 대한 공포가 높

다(Erez et al., 2009; Mikulincer & Florian, 

1998). 따라서 굳이 죽음을 점화시키지 않아도 죽

음공포에 대한 접근성이 만성적으로 높을 수 있

기 때문에 죽음의 현저성이 점화되었을 때 애착

회피만이 자기대상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가설과 달리 육체성 거부가 점화되고 애착회피

가 높을수록 자기 대상화가 낮아진 것은 세계관

을 구성하는 준거집단이 성인기 초기 여성으로,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죽음이 점화되었을 때 반응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Jong, Halberstadt, & Bluemke, 

2012; M athew s &  Sear, 2008; W ism an & 

Goldenberg, 2005). 본 연구의 대상인 20대 여성

은 국내의 남녀 갈등이나 페미니즘 운동에 영향

을 받은 세대일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20대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

즘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 여성 약 2명 중 

1명, 남성 약 10명 중 1명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있어, 20대 여성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

이 상당히 대중화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

회에서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79.3%인 반면 남성은 42.6%만 심각하다고 느낀

다고 보고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2019).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객체화 신

체의식 척도의 문항들은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겉모습을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나

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외모)이 되도

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

다’ 등 여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다면 자기 대상화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응답하게

끔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따라서 애착회

피가 높은 여성에게 육체성 거부를 점화했을 때, 

참여자들의 여성주의를 중요시하는 경우, 세계관

보호를 위해 자기 대상화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응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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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애착회피와 지문 간 상호작용

육체성 거부와 애착회피의 주효과가 있었음에

도 유의성이 약한 편이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육체의 유한성

은 문화권에 특정되지 않은 인류보편적인 문제이

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심리적 노력은 문화간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도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서양은 동양에 비해 개인

적인 자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동양은 사

회적 자기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박지선, 최인철(2002)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동양 사람들은 죽음공포에 노출됐

을 때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부각

할 필요성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인들

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똑같이 죽음

을 점화시킬지라도 기존의 공포관리이론에서 사

용하는 접근과 달리, 노장사상적 접근을 점화시켰

을 때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연구와 달리, 노장사상은 자연에 따름으

로써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적인 

사상이다(이강수, 1997). 연구자들은 이는 곧 죽

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덜 경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선

행연구에서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 즉 육

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여성에게 거부감을 느꼈

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Landau et al., 2006). 

이는 국내연구에서도 나타난 경향성으로, 죽음 현

저성 조건에서 성적 소구 광고를 본 남성은 광고

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지만 여성은 이런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박준우, 김희영, 이선민, 전

승우, 2014).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우 이미 자기 

대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현저성을 점화

했을 때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자기 대상

화 과정을 공포관리이론을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여성의 신체 대상화

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내면화, 외모에 대한 차별과 같이 사회문

화적 변인으로 주를 이루었다. 공포관리이론은 죽

음공포라는 매커니즘을 통해 여성의 신체가 왜 대

상화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외모에 대한 한국여성의 가치관이 변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포관리이론에 새로운 



 한국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불안정 애착의 관계에 대한 공포관리이론적 접근 ▪ 73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인간도 동물이다’ 실험집단에 

배정된 여성은 자기 대상화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국내 여성주의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

성은 죽음공포로 인해 자기 대상화를 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식적으로 이를 피하

도록 교육하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자기 

대상화의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공포관리이론에서 세계관 방어의 일

환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주류에서 벗어나

더라도 개인이 준거하는 집단의 가치에 따라 같

은 주제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세계관 방어가 육체성 거부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는 달

리 동양문화권의 여성의 자기 대상화는 육체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

다는 의의가 있다. 자연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인간과 구별하려는 경향성이 강한 서양과

는 달리 동양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조화롭게 

사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런 사상을 강조했던 노

자나 장자와는 시대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토록 오래된 문화표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양문화권의 나라들은 지

도자의 탄생설화부터 나라의 기원까지 동물이나 

자연을 언급하고 주요역할을 부여하는 경향성이 

있다(임태홍, 2007). 반면 서양의 신화는 주로 악

마 등 악한 존재에게 동물적인 특징이 부여되며, 

악을 상징하는 다양한 추상적인 조형요소 중에 

동물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이영화, 2018). 그

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동물로부터 구별하

고 보다 나은, 육체를 초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된다. 하지만 육체성에 대해 특별한 

반감이 없는 동양문화권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기 대상화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지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 역시 외모에 관한 고민을 하며 

신체불만족 역시 이전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유

주희, 손은정, 2017). 남자 청소년의 신체감시 및 

불안이 부정적인 섭식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김시연, 서영석, 2012). 후속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남성표본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지문

에 따라 저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지만 이 연구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미인을 

대상으로 한 서양의 선행연구의 점화자극과 실험

설계를 사용했고 아직까지 국내에 적용한 연구는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북미 연구의 육체성 점화

자극이 국내 연구대상에 적용가능한지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육체성 거

부 및 죽음현저성 점화 자극 효과는 없었지만 자

기대상화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었다. 이는 실험에

서 제시된 지문이 여대생들에게 육체성 거부 및 

죽음현저성을 점화시켰지만 자연친화적인 동양문

화상 저자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의 마지막 제

한점은 실험이 온라인으로 실시된 것이다. 연구자

가 참여자들의 진행과정을 통제하기 용이하지 않

기 때문에 자극점화와 설문 응답 간 소요된 시간이 

참여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Treger, Benau, & 

Timko,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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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omen’s Self-Objectification and Insecure Attachment: 
Terror Management Theory Approach

Heonji Kim,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ccording to Terror Management Theory, people have an innate tendency to reject corporeality 

to manage their fear of death. This can manifest itself as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jection of corporeality in 206 Korean women in early adulthoo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self-objectific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secure attachment. An independent samples t test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 priming 

effect occurr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self-objectification 

from rejecting corporeality and avoidant attachment, while the interaction effect being insignificant. 

Hence, self-objectification decreased when associated with rejecting corporeality or avoidant 

attachment. These results may be limited as people with avoidant attachments most likely show 

signs of terror management. Nevertheless, the priming effect was insignificant.

Keywords: Insecure Attachment, Self-Objectification, Terror Management Theory, Corporeality,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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